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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지난 20일 경기도 광주시 소재 홍중 저수지(중대물빛공원) 토사

유입 현장과 장지동 태봉용수지선 매몰현장 등 농업기반시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

검했다.

 

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달 8일부터 9일까지 계속된 644mm의 기록적 폭우로 저수지와 용수로에

밀려든 토사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.

 

이에 양평광주서울지사는 집중호우 이후 매몰된 농수로를 신속한 응급 복구를 완료해 벼 생육에

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으며,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9200만 원을 지원받아

금년 농사가 완료될 11월에 준설을 통해 항구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 

이병호 사장은 “홍중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 공원 산책로로 이용되

고 있어 인명 및 시설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”며 “태봉 용수간선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배

수개선 등 신규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광주시와 협조하에 추진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 

[ 경기신문 = 이지민 기자 ]

농어촌公 이병호 사장, 집중호우 농업기반시설 피해지역 복구
현장점검
중대물빛공원 토사유입 현장·태봉용수지선 매몰현장 점검

이지민 기자 jiminl9017@kgnews.co.kr 등록 2022.09.22 10:06:20

▲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이병호 사장, 정인노 경기지역

본부장, 전수현 양평광주서울지사장. (사진=한국농어촌공사

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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